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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염전형성과 소금생산의 특성
*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의 비교―

정광중(제주대 교수)ㆍ강만익(세화고 교사)

1. 머리말

본고는 제주도의 염전형성과 소금생산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구좌읍 종달리와 애

월읍 구엄리의 사례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한 것

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종달마을이 간석지(干潟地) 염전이라면, 구엄마을

은 암반염전(돌염전)으로 제염장소의 대비성 때문이다. 그리고 소금생산 장소, 즉 제염지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된 소금의 성격도 종달마을은 전오염(煎熬鹽)인 반면, 구엄마을은 천일염

(天日鹽)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부각된다. 다른 하나는 종달마을의 염전이 전오염과 천일

염을 통틀어 제주도내에서 최대의 규모를 지닌 소금 생산지라면, 구엄마을의 염전은 암반염

전 중에서 역시 최대의 규모를 보인다는 대비성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비교시점은,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염전형성과 소금생산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염전의 형성과정과 소금생산의

특성 비교를 목적으로, 먼저 제주도내의 염전 조성시기와 최초의 제염지역을 정리한 후에

동부지역의 염전형성과 도내의 확산과정,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의 소금생산의 차이, 제주도

소금생산의 의미 순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염전의 조성시기와 최초의 제염지역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인간생활에 있어서도 소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소금 생산지인 염전(鹽田)이 존재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금공급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런 사실을 전제할 때, 과연 화산섬인 제

주도에서는 소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주도의 해안은 거의

대부분이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석간만의 차도 그리 심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 본 연구물은 2005년 국립제주박물관이 주관한 ‘2005 박물관 교원연수(제주의 자연ㆍ고고ㆍ역사)’에서

사용한 원고(pp.8-20)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함과 동시에 고지도와 사진자료를 첨가하여 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저자들이 이전에 발표한 ‘제주도 염전의 성립

과정과 소금 생산의 전개－종달ㆍ일과ㆍ구엄염전을 중심으로－’(탐라문화, 제18호, 1997, pp.351-379,

2인 공동연구)와 ‘제주도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구조와 특성－과거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미시적 접

근－’(지리학연구, 제32집 제2호, 1998, pp.87-104, 정광중 단독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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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자연조건은 소금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과연 도서지역인 제주도(濟州島)에서는 소금생산을 위한 염전조성이 가능했을까. 가능했다

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었을까. 이와 관련되는 역사적 증거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아주 단

편적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상황이다. 먼저, 이원진의 탐라지(耽羅誌)(1653) 토산조(土産

條)에는 “바닷가는 모두 암초와 여울이어서, 소금기가 있는 땅이 매우 적다. 그리고 이 지방

에는 무쇠(水鐵)가 나지 않아 가마솥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금이 귀하다”고 적고 있

다. 이점은 제주도 해안이 암석해안으로 간석지(干潟地)가 발달하지 않아서 소금생산을 위한

자연적 조건이 마땅치 않다는 배경과 함께 전오염(煎熬鹽) 제조에 필수적인 염부(鹽釜)가 필

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1520)과 조선

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선조실록(宣祖實錄)(1571)에서도 “……동해와 같이 해염(海鹽)

을 얻고자 하나 물이 싱거워서……"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사실은 결국 해수의 염분농도가

낮은 관계로 소금생산이 매우 힘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기록만으로는 제주도에서 소금을 생산했다는 사실여부를 구체적으

로 확인할 수가 없다. 제주도의 염전조성은 해안지역에 촌락이 형성된 이후 해안지역이 개

척되는 과정에서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의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 성

립 시기는 대략 16C 이후로 추정된다.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의

제주목(濟州牧) 토산조에는 소금이 토산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정(金淨)의 제주풍토록에
는 “가장 우스운 것은 이 땅이 큰 바다로 둘러 싸였으나 소금이 나지 않는 일이다(서해와

같이 전염(田鹽)을 얻고자 하여 물을 떠다가 갈아도 소금이 없고, 동해와 같이 해염을 얻고

자 하나 물이 싱거워서 공은 백배 드나 얻는 바는 적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도(珍島)나 해

남(海南) 등지에서 사들이는 까닭에 민간에는 극히 귀하다”와 같이 소금생산이 어려웠던 당

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2) 에는 앞서 제시한 김정의 제주풍토록의 내용을 인용하

면서 “일찍이 충암록(沖庵錄)을 보니……, 서해와 같이 전염을 얻고자 하여 물을 떠다가 졸

여도 소금을 만들지 못하여……, 강려(姜侶) 제주목사(1573년 6월～1573년 10월)는 해변의

노지(鹵地)를 보고, 도민들에게 반도부 해안지방의 해염 생산법을 가르쳐 소금을 만들게 하

였으며, 부족분은 남해안의 진도와 해남 등지에서 구입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남환박물(南宦博物)(1702)에도 이형상 제주목사가 반도부에서 들여온 “철 4,000여 근을 사

다가 가마(鐵釜) 세 개를 주조하여 제주에 두 가마, 대정에 한 가마를 민간에게 내주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육지로부터 염한(鹽漢 : 소금 굽는 사람)을 불러다가 한 달 동안 학습시

켰다. 한 가마를 구우니 많게는 60여 두(斗)까지 생산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대략 16C～18C 사이에 걸쳐 초보적인 단계의 제염이 시작되

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예시한 문헌들 중에서도, 염전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고문헌은 남사록과 남환
박물이다. 남사록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보면, “自別防至旌義 其間有鹽田數處…

環海七處有鹽盆…”이라 하여, 별방(현재의 구좌읍 하도리 일대)에서 정의(현)까지의 해안에

염전이 여러 곳에 존재하였으며, 또한 해안을 따라 염분(鹽盆: 소금제조용 가마)이 일곱 군

데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이 집필될 당시에는 이미 본도에서도 제염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별방과 정의라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은 염전형성의 장소를 유추하는데 큰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별방과 정

의는 현재의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일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본도에서 성립된 최초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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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의군지도 내 염전 표시가 된 구좌읍 종달리 해안

전지대는 동부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환박물에서도 “旌義有鹽田一

處 所煮甚些”라 기록하고 있어서, 정의현에 염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염전이 형성된 지역은 고문헌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더욱

구체적인 마을단위의 지명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술한 고문헌이나 그 이후의 사

료에 기초하면, 도내 최초의 염전은 종달마을의 해안부근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고지도를 통

해서도 간접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즉, 고종 9년경(1872년)에 편찬된 정의군읍지(旌義郡邑

誌) 내의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를 보면, 오직 종달마을의 해안부근에만 ‘鹽田’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그림 1), 같은 시기의 대정군지도(大靜郡地圖)에는 ‘鹽田’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종 연간(1863～1907)의 정의읍고지(旌義邑古誌)에 삽입된 정의지도(旌義地圖)에도

종달마을의 해안과 보한마을(현, 남원읍 태흥리) 포구에 ‘鹽田’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기록들

은 종달마을에 최초로 염전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나아가 본도로의 제염

법 전수는 반도부에서 건너온 염한(鹽漢)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만

성적으로 소금이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官)이 직접 공염(公鹽) 생산에

참여했던 염한들을 불러들여 제염법을 전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여러 단편적인 기록에

서 확인할 수 있다.

3. 동부지역의 염전형성과 도내의 염전 확산

16C～18C에 성립된 제주도의 염전은 조선시대 후기∼일제강점기 초기에 걸쳐 지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에도 몇 개에 불과하던 염전수가

1910년 조선총독부농상공부(朝鮮總督府農商工部)가 발행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第三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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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3개소로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수산지(제3집)의 통

계에서 나타나는 소금 생산량을 전제로 하면, 제주도내의 염전의 규모는 종달, 시흥, 두모,

구엄, 동일과, 귀덕마을 등을 제외하면 극히 소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염전이 지역적으로 확산된 배경은 당시의 지리적인 여건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본도가 섬이라는 격절성과 더불어 도내의 교통수단이 불편했

던 사정으로 인하여 염전이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고도의 자급적 내지는 절약적인 생활방식

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은 단지 소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농업생산의 확대와 인구의 점진적 증가라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고려

할 때 과거에 비해 1인당 소금 소비량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해안지역

을 관통하는 신작로가 1915년을 전후하여 개설됨에 따라 주거지의 공간적 확산은 물론이고

어업적 기능이 강화된 마을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도내의 많은 포구마을에서

는 중산간 지역의 마을까지 어패류(魚貝類)를 판매하기 위하여 염장(鹽藏)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포구마을을 중심으로 소규모 염전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잔존하는

여러 지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천읍 신흥리의 염전동(鹽田

洞)과 염전보(鹽田堡)를 시작으로 조천읍 신흥리․애월읍 애월리․서귀포시 강정동의 소금

밭, 성산읍 오조리․안덕면 화순리의 소금막, 애월읍 하귀1리․서귀포시 대포동의 소금빌레,

서귀포시 보목동의 소금통, 서귀포시 하효동의 소금막(鹽幕)과 소금코지 등은 대표적인 사

례들이다.

<그림 2>는 1910년을 전후한 시기의 본도 염전에 대한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

서 정리한 것처럼, 한국수산지에 기술된 23개 염전을 기본으로 하여 기타 마을지 등의 자

료에 기술된 12개의 염전을 합하면, 도내에는 대소 35개의 염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외에

도 다른 자료에 기록돼 있거나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하면, 여기의 염전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본고에서는 마을지 등에 기록된 12개의 염전

의 경우는 소금생산 규모가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수산지에 기록된 23개의

염전만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분포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수산지에 기술된 23개 염전을 당시의 행정구역별로 검토해 보면, 제주군(濟州郡)에

56%인 13개의 염전이 분포하고 있었고, 대정군(大靜郡)과 정의군(旌義郡)에 각각 22%인 5개

의 염전이 입지하여 염전분포의 남북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염전분포의 지역차가 발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염전조성이 가능한 해안지형의 존재여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 간 배후 인구규모나 농어업 활동의 차이에서도 정도의 차는 있다하더라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래전부터 제주도의 행정․경제의 중심지인 제주군 지역에

대소의 염전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도내의 해안지역에 입지한 여러 포구마을에서는 생업활동에 필수적인 소금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할 만한 상황 하에 직면해 있었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염전조성이 가능한 포구마을을 중심으로 소규모이긴

하나, 지역적으로 확산돼 갔으며 염전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소금장수(鹽商)로부터 직

접 구입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은 소금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1910년경의 자료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정확한 소금생산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염전별로 다소의 증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략 본 그림에서 제시한 생산면

적과 생산량은 당시의 도내 염전에 대한 규모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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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림 2> 일제강점기 제주도내의 염전분포

【염전명】1. 외도 2. 하귀 3. 구엄 4. 애월 5. 귀덕 6. 옹포 7. 협재 8. 금등 9. 두모 10. 용수

11. 도원 12. 서일과 13. 동일과 14. 모슬포 15. 강정 16. 동미 17. 서의 18. 서보한

19. 보한 20. 시흥 21. 종달 22. 조천 23. 신촌(이상,『韓國水産誌』(1910) 기재 마을)

a. 금성 b. 신창 c. 사계 d. 화순 e. 월평 f. 하례 g. 하천 h. 신천 i. 신풍 j. 신산

k. 한동 l. 신흥(이상, 기타 자료 기재 마을)

<그림 3>에 따르면, 소금생산은 제주군이 대정군이나 정의군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염전을 조성할 수 있는 적지(適地)가

많고 관할범위가 넓으며, 또한 배후의 소비인구가 많았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구체적

으로 당시의 염전면적과 생산량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염전면적을 보면, 제주도의 염

전 총면적인 53,059평 중 제주군이 33,113평으로 62.4%를 차지하며, 대정군 및 정의군은

19,946평으로 37.6%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군내에서도 염전면적

의 지역차가 나타난다. 13개의 염전 중 종달(14,357평), 두모(5,560평), 귀덕(4,403평)이 비교적

넓은 면적을 보이고 있다. 대정군에서는 동일과(4,428평), 그리고 정의군에서는 시흥(8,178평)

이 규모면에서는 가장 큰 염전이었다. 개별염전에서는 종달염전이 14,357평으로 가장 크며,

이어서 시흥과 일과염전이 각각 8,178평과 7,846평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종달염전과

시흥염전은 해안에 넓게 발달한 사빈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제염면적이 넓

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생산량에서는 총 354,326근(약 213톤) 중 제주군이 244,847근으로 전체의 70%를 차

지하며 대정군(26,750근)과 정의군(40,979근)을 합한 양보다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개별염

전에서는 생산면적과 동일하게 제주군에서는 종달염전(89,052근)이 최대의 생산량을 보였고,

대정군에서는 동일과염전(26,750근)이, 그리고 정의군에서는 시흥염전(40,979근)이 최대의 생

산량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도내의 여러 염전 중에서는 제주군 동부지역에

위치한 종달마을이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 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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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10년경 제주지역의 염전별 생산면적(A)과 생산량(B)

(자료 : 朝鮮總督府農商工部, 1910(明治 43), 韓國水産誌(第3輯), pp.432-434에 의해 작성)

4.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의 소금생산의 차이

1) 종달마을의 소금생산 과정과 특징

종달마을은 제주도 제염의 효시인 동시에 소금생산의 주산지였음을 검토하였다. 종달마을

은 지형적 특성상 만입부에 넓은 사빈(砂濱)의 발달로 염전조성이 유리하고, 또한 근처에는

지미봉, 두산봉 등 오름과 야산이 해안 가까이에 인접해 있으므로 쉽게 연료를 구할 수 있

었다(그림 4, 그림 5). 그리고 근거리에 본도의 동부지역 어장의 중심지인 성산포가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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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포켓 형태의 만입부를 지닌 종달

마을 해안과 염전터(마을 앞 부분)

(자료 : 2003년 9월, 지미봉 정상에서 촬영)

<그림 5> 소금모래 조달에 적당한 종달리
사질해안
(자료 : 2005년 6월 촬영)

고 있다는 사실은 주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해준 셈이었다.

한국수산지(제3집)에 의하면 “종달리는 이름 있는 제염지로 인가 353호 중에서 제염에

종사하는 자가 약 160명에 달하며 가마솥은 46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에서도 일제강

점기 초에는 이미 제염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달마을에서의 소금

생산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걸쳐 행해졌다. 즉 염전조성단계, 채함(採鹹)단계 및 전오(煎敖)

단계이다. 채함과정은 염전에서 소금의 원료가 되는 함수를 채취하는 단계로서 지형이나 조

상태 및 기후조건이 유리해야 하며, 최종단계인 전오과정은 염분이 부착된 모래로부터 해수

를 부가하여 소금알갱이를 얻는 과정으로서, 많은 연료(땔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급관

계가 큰 영향을 주었다.

종달마을의 염전은 마을의 동남쪽 해안가의 사빈지구에 조성되었다(그림 4). <표 1>을 참

고하면, 마을 내에서는 동별로 사빈의 일정장소를 선택하여 간조(干潮)시 염전에 모래를 산

태로 운반한 후 나무 삽으로 골고루 뿌린다. 그러고 나서 ‘물골’을 따라 들어온 해수를 ‘물

지게’로 운반하여 모래 위에 수십 차례 투입시킨다. 이 과정은 염분의 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태양열에 의하여 해수에 포함된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모래에 염분이 부착된다. 염분이

누적된 ‘소금모래’(鹹砂)는 서로 엉겨 붙기 쉬우므로, ‘서래’를 이용해 염전을 십자(十字)형태

로 갈며 모래 덩어리를 풀어준다. 이 작업이 끝나면, 염전에 다시 해수투입을 3일 정도 반복

하여 더욱 농도 짙은 소금모래를 만든 후 보관 장소인 ‘모살눌터’로 운반한다. 이후, 청정일

에 소금모래를 염전 한구석에 설치된 ‘서슬’에다 넣고 해수를 다시 투입하면서 소금모래로

부터 함수를 분리해낸다. 이 과정에서 함수의 염도(鹽度)는 곧바로 소금의 양과 직결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나무 막대기와 송진 덩어리로 만든 ‘물자으리’로 함수의 염도를 측정한

다음, ‘곤물통(함수통)’을 이용하여 ‘가망집(釜屋)’으로 운반한다. 곤물통은 함수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제염의 마지막 단계인 전오작업은 함수를 가망집에 설치한 ‘가마(鐵釜)’

에 부어 넣는 일부터 시작된다. 가마솥에 ‘모둠물’을 부은 다음 ‘곤물(함수)’을 3～4회 투입해

가며 하루 종일 가열하여 소금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묻은 수분(鹽汁)을 제거하기

위해 ‘중댕이’ 위에 대나무로 만든 ‘구덕’을 얹히고 소금을 나무 삽으로 떠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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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댕이 안에 수분이 떨어지는 데 이것을 ‘춘물’이라 하였다. 춘물은 고염분의 물이므

로 소금대용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완성된 소금은 대구덕에 담아 습기가 없는 부엌아궁이

뒤의 재[灰]위나 건조한 창고에 보관하였다. 종달마을에서는 물때로 보아 조수가 가장 적게

들어오는 조금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염을 시작하여, 여덟 물까지 약 7일 동안 작업이 진행

되었으며,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생산이 행해졌다.

<표 1> 종달마을의 제염과정

염전조성 채 함 과 정 전오과정 소금완성

①
모래
모으기

② 해수를 뿌리며 소
금모래 만들기

③ 서래로 소금모래
갈아주기

④ 해수투입 반복하
기

⑤ 소금모래를 모살
눌터에 운반하기

⑥ 소금모래를 서슬
에 옮기기

⑦ 서슬 위로 해수를
재투입하며 함수
만들기

⑧ 물자으리로 함수
의 염도 측정하기

⑨ 가마터로 함수
운반하기

⑩ 가마솥에서 함
수를 가열하기

⑪ 중댕이에서 소
금에 남은 수
분 제거하기

⑫
창고나 불치
통에 담아보
관하기

(자료 : 현지조사 및 종달리지(1987, pp.70-71)에 의거하여 작성)

소금의 생산시기는 겨울과 장마철을 제외한 기간 즉 3～4월과 7～8월 및 9～10월이며,

5～6월과 11～2월에 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제염에 필요한 노동력은 생산활동과 판매활동

으로 구분하여 투입되었는데 특히 염전조성, 해수운반, 연료채취 및 운반, 전오 과정에서 많

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가마의 구입이나 사용에 있어서는 10～15명 단위로 접(接)을 구성

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구엄마을의 소금생산 과정과 특징

종달마을이 해안에 퇴적된 모래를 활용하여 소금을 생산했던 반면에, 구엄마을에서는 암

석해안의 암반(岩盤)을 활용하여 해수를 직접 증발시키는 제염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해안에 발달된 약 800～900여 평 정도의 파식대(波蝕臺)가 바로 염전장소였는데, 이처

럼 구엄마을의 경우는 암석해안이라는 배경 때문에 태양열이라는 천연에너지를 이용하여 함

수를 증발시키고 제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돌소금’이라 일컬어지는 특유

한 소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10년경 구엄마을의 제염면적은 887평으로 나타나듯이, 도내 23개의 염전 중에서는 중간

정도(11위)의 규모라 할 수 있다. 소금 생산량은 28,800근으로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좁은 제염공간에 비해서는 비교적 생산량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제염장소가 조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관계로, 기상조건이 양호하다면 반복해서

제염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엄마을의 제염장소인 암반, 즉 파식대는 동북～서남방향으로 약 500m, 폭이 50m 내외

이다(그림 6). 그러나 파식대의 전 구간에서 제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암석의 경연(硬

軟)에 의한 차별침식을 보이고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제염에 부적당한 곳도 존재했다(그림

7). 그리고 소금을 만드는 암반은 공동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로서, 이들은 집안 대대로 상속

되어 왔으며 1가구가 소유하는 면적은 대략 20～30평 남짓이었다. 개인소유를 나타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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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엄마을의 염전터(속칭 빌레뜨르)

(자료 : 2011년 11월 촬영)

<그림 7> 염전터 주변의 제염 부적지
(자료 : 2011년 11월 촬영)

계선은 암반에 그어져 있는 절리선(節理線)으로 결정되는데, 이 방법은 경험에 의한 약식구

분이라 할 수 있다.

구엄마을은 <표 2>에서 보듯이 염전조성과정이 극히 단순하면서도 초보적이다. 조성과정

에서는 특별히 많은 노동력이나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해수를 가두어 놓기 위

한 암반내의 둑막기(소제방 쌓기)가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염전으로 이용할 암반은 먼저 대빗자루로 깨끗하게 쓴 다음, 누수방지를 위해 암반바닥에

나 있는 구멍을 진흙(泥土)으로 막는다.

암반바닥의 구멍 막기와 함께, 여러 번 다져서 만든 진흙으로 암반 위에 둑(小堤防)을 만든

다. 둑막기는 암반에 나있는 선을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10㎝ 정도의 높이로 쌓는

다(그림 8). 둑막기에 이용되는 진흙은 구엄마을에 인접해 있는 가문동, 번대동 및 하동 사

이의 논이나 또는 수산봉(水山峰, 121m)으로부터 채취해온다.

둑막기 작업의 종료는 결국 증발지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증발지를 현지에서는 ‘호겡이’

라 불려진다. 여러 개의 증발지 중에서 1～2개는 제염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되는 ‘소금돌’

이 되는데, 가장 매끈한 암반으로 선택한다. 소금을 생산하려면, 먼저 호겡이 안에 해수를

채워야 하므로, 우선 바다와 가까운 증발지부터 순서대로 채우게 된다. 이처럼 구엄마을의

경우는 제염장소가 해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허벅이나 양동이를 이용하여 해

수를 퍼 올리는 노력이 필요했다.

소금생산의 원료인 함수는 호겡이에서 3단계의 과정을 걸친다. 첫 번째는 모든 증발지에

해수를 떠 넣어 저 농도의 함수를 만든다. 두 번째는, 저 농도의 함수를 몇 개의 증발지로

모아 계속적으로 농도를 높여간다. 이때 6～10개의 증발지의 함수는 4～8개의 분량이 되며,

비어 있는 증발지에는 다시 새로운 해수를 부어 놓는다. 한번 이동된 함수는 점차 농도가

증가하여 중농도의 함수가 된다. 세 번째로는 중농도의 함수를 다시 2～4개의 증발지의 양

으로 합치고 계속 증발시킨다. 이렇게 3단계를 걸친 함수는 고농도의 함수상태가 된다. 그

후, 계란을 띄워 최종적인 농도확인을 하고 좀팍(솔박)과 바케츠(양동이)에 담아 함수보관

용기인 ‘혹(물혹)’으로 운반하여 1～2일간 재운다. ‘혹’은 진흙으로 만든 일종의 옹기이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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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금을 얻기 위한 둑과 호겡이

(자료 : 2011년 8월 촬영)

<그림 9> 최종적으로 소금을 얻는 과정
(자료 : 2011년 8월 촬영)

부의 형태는 직사각형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함수는 일조량이 많은 날에 혹에서 꺼내어 소금

돌(매끈한 암반)에 얹히고, 태양열로 증발시킨 후 최종적으로 소금 결정체를 얻는다(그림 9).

이 단계에서는 고농도의 함수를 소금돌의 크기에 알맞게 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조

건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함수 만들기가 이루어지며, 고농도의 함수가 적당량이 되면 돌소금

완성을 위한 함수의 소금돌 얹히기 작업도 병행된다.

<표 2> 구엄염전의 제염과정

염 전 조 성 채 함 과 정 소 금 완 성

① 암반 청소하기
② 암반의 틈새 막기
③ 진흙으로 둑쌓기

(‘호겡이’ 완성)

④ 해수를 호겡이에 운반하기
⑤ 호겡이에서 함수 만들기

(3단계의 함수 완성)
⑥ 함수의 농도 확인하기

⑦ 함수를 ‘혹(물혹)’에 보관하기

⑧ 고농도의 함수를
증발시키기

⑨ 돌소금 완성

(자료 : 현지 청취조사(1996년 11～12월)에 의거하여 작성)

3)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의 소금생산의 차이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의 소금생산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염장소의 차이에 있음을 살펴보

았다. 한 번 더 명확하게 지적하자면, 동일한 제주도내의 해안지역이지만 종달마을의 제염장

소는 모래가 퇴적된 사빈지구(砂濱地區)이고, 반대로 구엄마을의 제염장소는 파식대가 발달

한 암반지구(岩盤地區)라는 사실이다. 이는 제주도의 해안에서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해안지

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종달마을은 사질해안의 간석지를 활용한 제염방

법인 반면, 구엄마을은 암석해안의 말단부에 발달하는 파식대를 활용한 제염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제염장소의 차이는 소금생산의 중간과정의 차이는 물론이고 제염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산도구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종달마을에서

는 전오염(煎熬鹽), 그리고 구엄마을에서는 천일염(天日鹽)이라는 성격이 다른 소금 결정체

의 구분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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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오염을 생산하는 종달마을에서는 염전조성의 단계와 채함단계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전

오과정을 걸치지만, 흔히 ‘돌소금’이라 불리는 천일염을 생산하던 구엄마을에서는 전오과정

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연료(땔감)와 그에 따른 노동력은 필요

없었다. 상대적으로 종달마을에서는 전오과정에서 소금 결정체를 얻기 위해 대형 가마솥과

주변 오름이나 야산에서 얻는 많은 양의 연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소금생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로서는 종달마을이 서래, 서슬, 중댕이, 가마솥(가마덕) 등이 필요했다면, 구엄마

을에서는 혹(또는 ‘물혹’: 함수 보관함), 바케츠(양동이), 좀팍(솔박), 대나무 빗자루 등이 필

요했다.

5. 마무리 : 제주도내 소금생산의 의미

종달마을과 구엄마을을 사례로 하여, 제주도 염전의 형성과정과 확산과정 그리고 두 사례

마을의 생산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여기서는 두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도의 소금생산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과

거 제주도 소금생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제주도의 소금생산은 육지부의 소금생산과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

작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제주도의 경우는 육지부 쪽에서 들어오는 절대적인 공

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염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육지부와 비교하

면 자연적인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인 생산조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는 사실이 여러 고

문헌과 고지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하는 불리한 생산조건이란 조석간

만의 차가 적고 간석지가 거의 없다는 자연적 조건과 철(무쇠)이 나지 않아 소금을 구울 수

있는 가마솥 제작이 어려웠다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으로 요약된다.

둘째로, 두 마을의 소금생산 사례를 비교해 볼 때, 각 마을이 처해있는 자연적 조건과 사

회적․경제적 조건은 다르지만, 마을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으며,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두 마을의 소금생산구조는 완전히 대비되는 양상을 띠게 됐다는 사실

이다. 종달마을은 지형적으로 만입된 해안지구에 모래의 퇴적이 이루어져 있어 그나마 전오

염을 생산할 수 있었던데 반해, 구엄마을은 용암암반인 파식대의 일부지구를 이용하여 천일

염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소금생산형태는 제주도내의 다른 마을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염형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셋째로, 제주도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인 16～18C 사이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소금을 생산하

기 시작했지만, 일제 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육지부로부터의 소금 공급량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금생산은 지속돼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상

황을 전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제주도민들은 열악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항상 스

스로 개척하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사고(思考)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물질적

으로 아주 풍요로운 현대를 살아가는 현 세대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교육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종달마을을 사례로 할 때 제주도 소금생산의 역사는 길게는 450여 년, 짧게는 250

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소금생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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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행해지던 장소(현장)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를 먼저 살다간 선인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학습 자료로서 소금생산의 장소는 값지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로 접

어들면서, 제주도에서는 선인들의 생활문화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흔

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삶을 추구해 온 배경이 없지 않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선인들의 삶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서 장소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업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미래사회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慧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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